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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
1

강의 개요2

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유령: 

- 사람의 지능을 복제한다는 것의 의미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본다.

-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의 현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.

-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 시대의 도래 가능성과 그 의미를 생각한다.

 파괴적 기술: 

- 구글 CEO는 인공지능이 불과 전기의 발명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.

- 노동, 경제, 의료,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알아보고,

- 그것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전망한다.

 판도라의 상자: 

- 인공지능은 노동현장에서 사람을 내몰고,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.

- 인간의 편견과 차별은 인공지능을 통해 재현되고,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범죄에

악용되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. 

- 새로운 인격체로서 인간 관계속에 들어온 인공지능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,

공동체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.

-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, 재앙이 될 것인가

 인공지능과 크리스천 : 

- 기계가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사람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할까

-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복제한 인공지능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

- 교회공동체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, 기술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

 디지털로 촉발된 사회 변화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알지 못할 미래로 치닫고 있다.

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수 년 만에, 금융, 의료, 법률 등

전문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,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예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.

 로봇을 몸으로 삼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관계속에 들어와서 감정을 나누는 인격체로 진화하고

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의 조건을 고민한다.

 2017년, 종교개혁 500주년에 독일 비텐버그에는 로봇 목사 U2-bless가 등장하여, 8개국어로

사람들에게 축도를 하였다.

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신을 모방해서 만든 인공지능의 존재는 진화론 이후

과학 기술이 기독교에 던진 가장 큰 도전이다.

“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.”
–Hebrew 13:8-



이재포 /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

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
現 (재)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이사
現 ㈜알라딘커뮤니케이션 감사
前 CBSi, CBS노컷뉴스 대표
前 Yes24 상무이사
前 ㈜엠파스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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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소개3

연락처: jaepo.lee@soyo.or.kr, 010-5416-8441

 누리집: www.soyo.or.kr

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4 선릉대림아크로텔 722호

 연락처: Phone 02-567-1070, Fax 02-567-1069, email ilovesoyo@soyo.or.kr

 설립연도 : 2014년 11월 20일

 조합원, 출자금: 248명, 4억4천만원(2018년 3월 현재)

 조합소개

- 국내 유일의 디지털 시대의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

- 디지털 시티즌십, 디지털 리터러시, 미디어 리터러시 등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

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학생, 부모, 교사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공동체

- 교보교육재단 올해의 교육대상 수상 (2017년)

- 한겨레신문사 ‘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’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(2017년)

협동조합 소요


